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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특례시, 건설현장 찾아 온열질환 예방·산업안전 캠페인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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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류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4개소에서 건설근로자 대상 안전수칙 안내

온열질환 예방·산업안전 캠페인 참가자들이 함께하고 있다.

[경인신문 이희찬 기자] 수원특례시가 12일 권선구 세류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·산업안전 캠

페인을 전개했다.

폭염 속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, 개인보호구 착용 등 산업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.

수원시 노동권익팀,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,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등 11명이 세류동 일원 공사 현장 4개소를 찾아 건설근로자들

에 폭염 대비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.

주요 안전 수칙은 ▲충분한 물 섭취 ▲그늘에서 휴식 ▲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▲안전모·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▲작업 전·

후 안전 수칙 준수 등이다. 생수와 쿨마스크, 쿨스카프, 쿨타올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도 배부했다.

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은 “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건설근로자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”며 “물·그늘

·휴식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수원시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, 노동안전지킴이와 협력해 노동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홍보 활동을 이어갈

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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